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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트에서 느끼는 한국 봄의 정취
- 5.24(금)~5.26(일) 제11회 낭트 한국의 봄 축제 개최 

프랑스 내 대표적인 한국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제11회‘한국의 봄’ 

축제가 오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프랑스 서부 문화도시 낭트에서 

개최된다. 본 축제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회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낭트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한국 문화

를 전파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한국의 예술을 선보여

매년 5월 프랑스 낭트시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축제’는 한불문화교류 협

회 ‘한국의 봄’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이 2013년 공동으로 창설하여,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례적으로 한 달여간 진행된 10주년 기념 축제에는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번 

제11회 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공연, 한국 문화 체험 행사 등으로 현지 관객

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요 공연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여 신선하고 파격적인 공연을 선

보이는 <이희문 컴퍼니>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펑크밴드 <세일러 

허니문>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리비게쉬> ▲업사이

클링한 첼로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유니크 첼로 콰르텟>등이 낭

트시 내 상징적인 복합문화공간인 레 네프 야외대극장과 스테레오뤽스 극

장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이희문 컴퍼니와 함께하는 

민요 워크숍 ▲케이팝 페스티벌 ▲광주시 전통음식연구소와 함께하는 한식 

체험 행사 ▲김밥 만들기 대회 ▲한복 체험 ▲낭트 한글학교와 함께하는 

민화/서예 아틀리에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있다.



양국 문화 예술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낭트 한국의 봄 축제는 수년간 낭트시의 전폭적인 지지와 현지 주요 문화 

및 교육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성장해왔다. 또한 매년 한국의 젊

은 문화 예술가들에게 프랑스와 유럽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 간 

문화 예술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한국의 봄 협회는 

프랑스 내 한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일열 문화원장은 “한국의 봄 축제가 한국 문화 애호가부터 일반 시민들까

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고, 이정주 축제 예술감독은 “올해도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객이 축제를 찾아주

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낭트 한국의봄 축제 공식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printempscoreen.com/ 

책임자 원장 이일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언론 담당자 실무관 이성은 (+33-01-4720-8648)

전시기획 담당자 실무관 김혜영 (+33-01-4720-8545)

https://www.printempscoreen.com/


붙임붙임  행사 포스터 


